
학승이 물었다. 
“화상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출가한 이래로 활계(活計)를 짓는 일
따위는 안 했어.”

問 如何是和尙家風
師云 老僧自小出家 破活計

활계(活計)는 살아가기 위한 방편을 말한다.
비구는 원래 걸사(乞士)라는 말이다. 출가자는 먹
는 것은 걸식해서 먹고, 잠은 나무 아래에서 가사
를 펴고 자면 된다. 처ㆍ자식이 없으니 오로지 자
신의 미진한 수행만 걱정하면 된다. 구태여 일반
인처럼 활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북방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활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잘 집이
있어야 하고, 먹는 것도 눈ㆍ비 올 때나 태풍 등을
고려해서 약간의 비축은 해놓아야 한다. 북방 불
교는 남방 불교와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님
이라고 산중 사찰에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다. 사찰은 사중살림을 예산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사찰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선방도 소위 선방부
라고 해서 치열한 입방 경쟁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대중 사찰에 기거

하지 못하는 낙오자들은 정처 없이 방황하게 마련
이다. 혼자 몸뚱이인데도 편안하게 거처할 곳이 없
는 것이다. 결국 출가해서도 늘 활계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한국 불교의 모든 문제점은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 먼저 제도를 마련해놓고 뒤에 입문
케 하는 방식이 아니고, 누구든지 출가를 허락했던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는 한국불교는, 그래서 출가
해도 세속에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긴 시간 활계를 짓는다고 해서 딱히 마땅한 답

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왕지사 출가했으면 이
한 몸 자연의 섭리와 진리의 흐름에 내 맡겨야 한
다. 활계는 필요 없다. 병도 죽음도 삶도 모두 부
처님의 정신에 맡기고, 생ㆍ노ㆍ병ㆍ사 그 자체에
순응하면 된다. 수행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더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출가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노스님께서 4구를 떠나서 제발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것을 어쩌겠느냐.”

問 請和尙離四句道
師云 老僧常在裡許

4구는 ①유(有) ②무(無) ③역유역무(亦有亦
無) ④비유비무(非有非無)의 4가지 구절을 말하
기도 한다. 또는 옛날에 진리가 담겨있는 글을 네
마디로 요약해서 노래했던 게(偈)를 말하기도 한
다. 여기서 4구는 심층적인 요점을 담은 말로 해
석하면 될 것이다. 
질문자는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즐겨 말했던 4

구를 떠난 한 마디를 듣고 싶은 것이다. 즉, 어떻

게든 유와 무를 떠나고, 일체 언설이나 사량(思量)
을 떠나서 한 마디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것 매우
어려운 요청이다. 도대체 4구를 떠나서 무엇이 달
리 있다고 선 듯 한마디 하겠는가. 
보통사람 들에게는 딱 기가 막힐 질문이지만,

조주 선사에게는 그런 요청이 별로 어렵지 않게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노승이 항상 그 속에 있
는 것을 어쩌겠느냐”하고 한 마디 툭 던졌다.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야 말로 바로 4구를 떠난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선문답은 만공 선사가 매미소리를 잡아오지

못하는 자에게 벌금 10전을 물리겠다고 하자, 보
월 스님이 주머니에서 10전을 내주고 칭찬을 받
았던 일화와 유사하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반야바라밀입니까?”
저주 스님이 말했다. 

“마하반야바라밀이야.”

問 如何是般若波羅蜜
師云 摩訶般若波羅蜜

반야는‘지혜’이고, 바라밀은‘노력’이다. 반
야바라밀은‘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이라는 뜻이
다. 마하는 크다(大)라는 뜻이다. 조주 스님은 여
기서 반야바라밀이 바로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말했다. 지혜를 닦는 수행이 인생에서 가장 큰일
이라는 뜻이다.   

선교의 일치 내지 차별의 문제는 한국선법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난 특수성 가운데 하나이다. 선교의
일치는 일찍이 규봉종밀이〈도서〉에서 선과 교가 매
치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10가지 항목으로 주장한
이래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한국선의 역사를 통해 면
면히 계승돼 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려다보면 딱
히 그렇지만은 않다. 신라 말기 교학적인 풍토에다
새롭게 수입된 선법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
다도 교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것은 교학적인 분위기가 다져
져 있던 신라의 불교에 선법이 수용되고 뿌리를 내
리며 전개되기 위해서는 교학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요구됐다.
이에 선법 수입자들은 의도적으로 선과 교의 차별

을 주장했다. 가령 무염 국사의〈무설토론〉에서는
유설(有舌)과 무설(無舌)을 설정해 무설의 뛰어남을
말했고, 범일 국사의〈진귀조사설〉에서는 조사선과
여래선을 설정하고 여래선을 교학에 빗대어 은근히
조사선의 우위를 강조했다. 
이 같은 초기 한국선법의 전통은 고려시대에 무신

정권의 지배를 거치면서 고려 후기에 가면 변조대사
신돈과 태고보우 국사로 대변되듯이 화엄을 위주로
하는 교학과 선이 주도권을 다투는 모습으로 등장하
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조선시대 중기에 청허휴정의〈선

교석〉과〈선교결〉은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입장에
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다. 나아가서〈선가귀감〉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와 같은 선교차별의 모습을 고

금의 제가에서 전해오는 별록을 끌어모아서 선ㆍ교
를 배우는 자들의 미혹을 이해시켜주려 한 것이 곧
〈선교대변문〉이다. 무경자수는 우선〈선교대변문〉
에서 오늘날 선과 교를 배우는 자들은 선과 교를 제
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으로 선과 교를 간주한다
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교에 대해서는 소위 곧은 소나무와 굽은 가시
나무와 긴 다리의 학과 짧은 다리의 물오리가 실상
아님이 없다고 하여, 소위 삼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유식이라는 식이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소위 초
목에 부는 바람과 물가에 비친 달이 모두 진심을 드
러내고, 노란 꽃 푸른 대나무가 분명하게 반야를 설
명한다”고 말한다. 나아가서“어떤 경우에는 원돈
가운데서 해인의 지혜와 바탕은 인을 벗어나 있고
과를 벗어나 있음을 가지고 선의 심인으로 간주하
고, 어떤 경우에는 돈교 가운데서 일체법이 연(緣)을
벗어나 있고 상(相)을 벗어나 있으며 능(能)을 벗어
나 있고 소(所)를 벗어나 있으며 낱낱이 무잡하고

오직 여여하고 청정한 해탈만을 가지고 선의 본래해
탈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좌

선도 해보지 않고 선교의 도리도 모르면서 선교를
말하는 간주하는 것이라 질책한다. 이에 무경자수는
선교의 차별에 대해〈선가금설록〉을 근거로 선교에
서“그 언구는 비록 비슷할지라도 그 지취(志趣)는
하늘과 땅만큼 아득히 차이가 있으며, 선록을 살펴
보면 원돈의 해인과 선의 심인은 비록 비슷할지라도
비슷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원돈의 입장인 해인의
경우 처음에는 인과의 도리가 있다고 설하지만 나중
에는 인과가 없다는 경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
러나 선의 입장인 심인의 경우 그와는 달리 인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가 없다는 흔적마저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고 진단한다. 또〈진각대사망정록〉
을 근거로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정을 잊고 도리에 계합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위 보살의 경우이다. 부처님이 설한
대승은 대승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처님이 설한 소
승도 소승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부처님이 설한 이
(굊)ㆍ사(事)도 이ㆍ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처님
이 설한 색ㆍ공도 색ㆍ공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래
서 낱낱의 글자와 낱낱의 구절은 사라지지 않는 가
명(假名)으로서 원융하게 그것을 회통시켜주고 있
다. 둘째는 소위 조사의 경우이다. 부처님이 설한 대
승에 본래 대승이 없고 부처님이 설한 소승에도 본
래 소승이 없으며, 부처님이 설한 이ㆍ사에도 본래
이ㆍ사가 없고, 부처님이 설한 색ㆍ공에도 본래 색
ㆍ공이 없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무경자수는 또한“대승원교

ㆍ대승돈교ㆍ대승시교의 삼교에서 말한 바도 역시
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한
다. 기타〈불조진심선격초〉와〈순정록〉의 말을 통해
교가의 걸림없는 법은 바야흐로 일미로 돌아가지만
그 일미의 흔적마저 불식시켜주는 것이 곧 선가에서
일심을 관찰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쓸데없이 말하고 듣는 지혜를 가지고 함부로 남
에게 자기자랑을 하지만 발로는 실제(實際)를 밟지
못해 이해와 행위가 어긋나서 물을 건너고 산을 찾
느라고 죽과 밥만 축내며 교망(敎網)에 막혀있어 일
생을 속이면서 지내는 것은 교자(敎者)의 병통이
다.”
노끈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뱀인 줄 알아 의심하

고, 방은 본래 텅비어 있는데 귀신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마음에는 진ㆍ망의 분별견해가 남아 있
고, 성품에는 범ㆍ성의 분별이 남아 있으며, 누에처
럼 실을 뽑아서 스스로 자기
의 몸을 옭아매는 것은 삼승
인의 병통이다. 그런 즉 선ㆍ
교의 병통만 해도 역시 도저
히 알 수가 없는데, 무릇 선ㆍ
교를 배우는 자라면 자세하
게 알아서 직접 터득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더 평범한 사람이 돼라
석우스님의
조주록선해〈70〉

김호귀동국대선학과외래교수

선·교를 배우는 자라면 직접 터득해야

무불선원선원장

선어록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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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의 서화산책⒖ 금강경

겭: 같을 약
聲: 소리 성
求: 구할 구
邪: 간사할 사
能: 능할 능

서예가·동아미술상수상

밖에서 구하지 말라

겭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궋邪道 不能見如걐(약이색견아 이음
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만약 육신으로써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능히 여래를 볼 수 없으리라. 〈금강경〉

스스로자기몸옭아맴은

삼승인의병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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